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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1) 바가바드기타와 다르마

 

  * 태양신인 수리아: 

   별명: 사비트리(savitri: 자극을 주는 자), 프라바카라(Prabhakara: 빛을 만드는 자), 

카르마삭시(karmasaksi: 인간 행위의 감시자)

   수리아의 모습: 빛나는 금발, 새빨간 피, 세 개의 눈,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인간으로 

묘사됨. 

   탈것: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진 말이 끄는 황금 전차.

   수리아: (가) 신성한 기운을 불어넣는 자, (나) 인간의 통찰력을 자극하고 (다) 물과 

바람을 지휘하며, (라) 신들을 비롯한 세상 만물에 명령을 내리는 존재.

  * 사원에 조각된 남녀교합상의 의미: 

  (가)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자연력의 하나라고 여겨져 힌두교의 사원 벽에 배

치한다. 태양사원의 벽에 새겨진 남녀교합상들은 이 사원의 온전한 유지와 보호를 위한 

파수꾼들인 셈.  

   (나) ‘인간과 신의 합일’의 상징으로 보는 듯한 표현이 나타난다. 그 시각적 원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듯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껴안고 있을 때

  안과 밖의 그 어떤 일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푸루사도 그 자신의 지혜를 껴안고 있을 때

  안과 밖의 어떤 일도 알지 못합니다

             ―<브리하다란야까 우파니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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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 사원이 생기게 된 전설:

  옛날에 삼바(Samb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크리슈나 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크

리슈나 신은 삼바를 호되게 꾸짖고 문둥병에 걸리게 했다. 삼바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

치며 크리슈나에게 간절히 용서를 빌었다.

  “저를 용서해 주시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크리슈나가 삼바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꼬나락에서 태양신을 경배하도록 하여라.”

  삼바는 크리슈나의 말대로 무려 12년 동안 꼬나락에서 기도와 고행을 하며 태양신을 

경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바는 자기를 괴롭히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사실을 알

게 되었다. 그리하여 삼바는 불치의 병에서 치유 받은 고마움의 표시로 태양 사원을 조

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런 전설 때문일 것. 인도 사람들은 태양신 수리아를 

병을 치유하는 의사인 동시에 희망을 주는 자로 여긴다.

  * 우파니샤드 중의 우파니샤드라 불리는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태양신 수리아를 

‘생명의 원리’[진리, dharma]로 본다. 

  나는 이 ‘불멸의 가르침’을

  태양신에게 전했다.

  태양신은 나의 이 가르침을

  최초의 생명체인 ‘마누’에게 전했다.

  마누는 또 이 가르침을

  그의 아들인 ‘인간’에게 전했다…

  오늘 그 불멸의 가르침을

  아르주나여, 나는 그대에게 전해주노니

  그대는 나의 친구이며 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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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 사원이란 매개를 통해 

  1) ‘시간의 원천’인 태양을 보아야 하고, 

  2) 태양이 보여주는 ‘영원한 생명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2) 자비보다 무심이 낫다

  * 불멸의 본성을 지닌 아름다운 이야기:

  인도에 아주 늙은 노인 한 분이 있었다. 그분은 날마다 새벽에 갠지스 강둑에 난 커

다란 나무 밑에서 명상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은 막 명상을 마치고 눈을 뜨자, 전

갈 한 마리가 거센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본다. 물살에 실려 떠내려가던 전갈이 나무 

가까이 오자 강물 속으로 뻗어 내린 긴 나무 뿌리에 그만 걸려 버렸다. 전갈은 죽어라 

하고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얼기설기 엉켜 있는 뿌리에 점점 더 얽혀 버리고 말았다.

  이것을 본 노인은 곧 길게 늘여진 뿌리 쪽으로 몸을 굽혀 물에 빠진 전갈을 구하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나 노인의 손이 전갈에 닿자 마자 전갈은 냅다 달려 들어 사납게 쏘

았다. 순간, 노인은 본능적으로 손을 끌어 당겼으나, 곧 다시 몸의 균형을 잡고, 죽어라 

고투하는 전갈을 구하기 위해 뻗어간 뿌리를 따라 몸을 뻗쳤다. 그러나 노인의 손이 전

갈에 가까이 이를 때마다 전갈은 독 있는 꼬리로 사정없이 쏘아서, 그만 노인의 손이 

부어오르고 피를 흘리게 되었고, 노인은 그 아픔을 참느라 얼굴을 찡그렸다.

  바로 그 때 지나가던 사람이 뿌리 위에 몸을 뻗치고 전갈을 구하려고 애쓰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소리쳤다.

  “저런! 어리석은 늙은이. 당신 정신 나간 것 아니오? 어리석은 바보나 목숨을 걸고 그 

추악한 쓸모 없는 놈을 구하려 할 것이오. 그 배은망덕한 것 구하려다 당신이 죽을 것

을 모른단 말이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낯선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보게, 쏘는 것은 전갈의 천성이 아닌가? 그렇다고 그것을 구해 주고자 하는 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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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포기해야 할 것까지는 없잖은가?”

 * 크리슈나의 충고:

  행위의 결과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라.

  언제나 만족해하며

  철저하게 독립적이 되라. 

  그러면 비록

  이 행위의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대는 행위하지 않는 사람이다.

                    ―<바가바드 기타>

 *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은 행위 그 자체가 되라는 것. 행위 그 자체가 되

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공(功)을 이루

어도 그 공에 머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功成而不居) 그리하여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을 여윈 온전한 비움[空]을 이루라는 것.


